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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우리나라는 창업과 관련된 육성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시 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창업연구는 극히 부족하

며 제한적인 실정이다. 연구 내용도 창업자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결과도 명확히 검증되

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주제와 다르게 창업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창업 준비 수준의 변수를 중심으로 창업 준

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에 정부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의 관계, 둘째, 창

업 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의 관계, 셋째,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창업 준비 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 정책제언을 통해 창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창업진흥원의 실태조사 자료 중 업력이 5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 400개를 선정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자료의 특성 정리를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시

행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하여 창업 준비성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을 독립변수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기간을 조절

변수로 선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교육시간과 배태조

직경력이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창업교육시간은 정(+)의 영향을 배태조직경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은 창업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에서만 정(+)의 영

향이 있고,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 성과 사이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취업난 해소를 위한 창업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창업 준비성 수준에 따

라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 양적인 증가보다는 개별 지원 사업들에 대

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청년 예비 CEO들에게는 창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창업을 위한 철저

한 준비가 우선인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핵심주제어 : 창업 준비성, 창업초기기업, 창업 준비기간,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 창업수혜금액

Ⅰ. 서론

현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구직난 해소 및 취업률 향상과 경

제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창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창업은 
국가경제의 주요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Emenike(2013)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창업이 경제성장의 둔화 및 실업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으로 주목 받아왔으며, 경제위기와 경제성장을 둔

화하는 시기는 우수한 벤처․ 창업 기업들이 새로이 시장에 진

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규시장과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창업현황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언급 할 정도로 

국가 전체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에 출범한 
현 정부의 핵심정책 공약인 창조경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업에 집

중하고, 또한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육성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시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내 창업연구는 극히 

부족하고 제한적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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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창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성, 
또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창업초기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결과로는 창업자의 특성이 창

업초기기업의 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

주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연구에서도 창업자의 교육수

준과 기업운영 방법 및 업종(Cressy, 1994; Fair1ie & Robb, 
2009),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통제의 위치 (Sexton & 
Rowman, 1985), 성공경험(Roure & Keeley, 1990) 등 창업자의 

특성이나 사업체 특성을 중심으로 창업의 성공요인을 규명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공적인 창업초기기

업은 창업자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창업자의 나이, 성향, 학력, 경험, 사회적 

신분, 특정 욕구 등이 창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

구되었다. 그러나 최근 창업에 관한 연구의 흐름은 기존의 

창업가의 특성 중심의 연구에서 치밀히 계획된 행동과 의도를 
통하여 창업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Ajzen의 계획적행동론에 

의한 창업연구로 이동되고 있다(Han, 2012). 계획적행동론의 

이론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와 같은 연구는 기업가적 결정의 

의도적, 기대 중심적, 상황적 성질을 강조함으로 기업가정신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심의 결정론적 접근을 보완하고 있다

(Han, 2012).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창업성공의 핵심요인을 

특성이나 기질 둥 창업자의 특성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창업이전에 창업자의 창업 준비성의 임의론적 변

수들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창업가는 타고난 존재가 아니라, 
계획과 준비를 통해 성공을 만들어가는 존재’ 라는 사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창업자의 특성에서 벗어나 창업 준비단계에서 

나타나는 창업 준비수준이 창업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 중심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결정론적 

접근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

이의 관계에서 정부지원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창업의 

상황론적 접근(contigency perspective)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 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 둘째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 셋째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힘으로 창업은 ‘타고난 

창업자’로 인해 결정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준비와 도전’
을 통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여  창업 준비성 제고가 창업실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창업 준비성이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창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창업 준비성의 하위요인은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

조직경력을, 경영성과의 하위요인으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

무적성과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창업 준비성의 하위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으며, 창업 준비성의 요인 중 하나인 창업 준비기간을 조

절변수로 선정하여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 창업 준비

기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2.1 창업초기기업의 개념

창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Cooper & Bruno(1977)는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가 

설립하여 R&D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과 활용에 중심을 맞추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Vesper(1980)는  “자원, 재료, 노동 
그리고 자산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질서를 수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Dollinger(1995)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높은 성장과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를 형성 시키는 것”
으로, Timmons(2000)는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개념”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Park(2010)의 연구에서는 기술창업기

업에 대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벤처기업으로 많은 위험이 따르는 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기술기반의 창업기업들을 통칭하는 것

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신기술 창업기업 혁신형 기업 등을 
포괄하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Choi, 2012). 
본 연구에서 창업초기기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정의한 연구기반 

기술창업기업과 사업기반 기술창업기업 중에서 사업기반 기

술창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2.2 창업준비성의 개념과 구성

2.2.1 창업준비성의 개념

창업이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기회 선택 

및 보유능력 활용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성공적인 창업의 요소로는 창업 자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Nam, et al. (2013)은 자신의 연구에서 창업 준비를 ‘업종선정’, 
‘기술확보’, ‘인력 확보’, ‘사업장 위치선정’, ‘자본금 확보’에 

대한 준비정도를 중심으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철저한 창업 준비는 창업시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Stuart, Abetti (1987)의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이 

기업의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창업 전 업종과 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Bates, l990; Cressy, l994), 창업경험과 교육수준은 

창업성공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는 연구 등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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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창업 전후의 업종 유사성과 같이 창업과 관련된 창

업자의 준비수준이 창업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창업에 필요한 자원인 기술, 사업아이템, 인력, 자

금을 확보하는 과정은 창업자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중

요한 과정으로 창업 준비는 창업자의 시간투자 정도와 노력에 
비례한다. 지금까지 창업을 위하여 창업자의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사업의 핵심인 사업계획 외에도 창업을 

위한 행정적, 법률, 제도, 자금의 조달, 목표시장의 설정, 외

부지원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창업자들이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여러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다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기존연구에서 창업 준비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 준비성 측정

하는 요인을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 창업수혜금액으로 

측정요인으로 선정하여 탐색적 분석을 시도를 하였다. 

2.2.2 창업준비성의 구성

2.2.2.1 창업교육시간

창업은 보유자원과 경험이 모두 부족하므로 금전적 지원과 

컨설팅 등 창업교육을 필요로 한다. 성공창업을 위하여 창업

자의 역량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창업 교육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기회 또한 확대하여 활성화 되고 

있다. 창업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교육은 

창업 성공사례에서 동기를 유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결단력 있는 행동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창업의 성공은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실 위주 교육 접근방식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Ronstadt, 1985). Vesper, Mcmullan(1988)는 창업을 위한 창업

교육 과정은 안정된 기업성장과 관련된 사업지식, 창업지식, 
창업기회 관련 특정지식, 창업관련 특정지식 4가지에 대한 

교육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

력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 방향에 관하여 주장하였

으며, Anjan(2005)은 하버드 대학과 스텐포드 대학에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수의 졸업생이 창업에 성공하는 

경험적 사례를 통하여 창업의지와 성공은 적절한 교육프로그

램 참가를 통해 가르쳐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창업 교육의 

유용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Cho(1996)는 창업이 우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으로 창업기회

를 탐색하고 창업자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창

업교육이 필요하다며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hoi(2012)은 2004년 대학원 정규과정에 창업 강의를 개설한 

이후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만

족도 및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는 창업교육 성과에 관하여 주

장하였으며, Han(2012)은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의 부족하며, 경영 이론 중심의 강의형태로 

인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며 특히, 기술창업은 전문가나 교

육시스템의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Jung(2012)은 신용보증기

금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수적으

로 창업교육을 이수시킨 결과 사업생존율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창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면서 창업자들

에게 체계적인 창업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창업교육의 긍정적 

성과를 강조하였다. Lee, Whang(2010)의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창업교육이라도 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 예비창업자의 성취

욕구 모호성의 수용 및 창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Jung(2014)는 국내 창업 교육은 아직까지 이론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예비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

들로 하여금 흥미 유발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창업교육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의 창업교육시간은 천차

만별이겠지만 창업교육시간 정도가 경영성과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시간을 창업자가 창업교육에 
참여한 교육시간의 합으로 정의하고 창업교육시간이 창업초

기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2.2.2 창업수혜금액

우리나라는 정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나 지자체 또는 대기업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기술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술창업자는 우수한 사업Idea만 가

지고서도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창조경제 창업플

랫폼 지원 사업이 온오프 라인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다

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Idea Platform인 

중기청의 무한상상 국민 창업프로젝트, 미래창조과학부의 창

조경제타운, 삼성의 대구 창조경제단지 건립계획 및 세간에 

공개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나 LG의 Idea 공모 등 창업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창업 지원

시스템의 수준이 단순 융자사업인 수혜적 자금지원 중심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해 Idea의 구상에서 사업화 나아가 수익배분

까지 지원하는 창업 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 발

전하였다. 최근의 다양한 창업지원 환경들은 창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획득한다는 전제하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는데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추세에 따라 창

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 자금에 대한 상환부담을 없애거나 대폭 
경감시킨 형태의 출연사업이 매년 활성화되고 있다. 

KOSBI(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

기청은 창업초기기업 자금지원 사업에 1.2조원을,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1.2천억 원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연고로 기술창업자들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정책 

자금 대출을 수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보 획득 

경로를 활용하여 창업지원 사업에 접근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Shin(2013)은 창업컨설팅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 등의 창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을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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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창업성과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

급하고 있으며, Kim(2008)은 생존분석을 통해 정부지원 사업

의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 간 생존율에 뚜렷한 차이를 나

타내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창출에는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성이 낮다는 분석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Lee et al.,(2013)은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 
무분별한 창업지원 사업 편성에 따른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각 부처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내실 

있는 창업지원의 운용을 요구하고도 있으며, Lee․, Park (2011)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선정 단계부터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는 양이 

아닌 질적 수준으로 정책 방향 전환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 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여부는 창업자의 안착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유용한 지원 수단의 하나이며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다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금액으로 환

산할 수 있어 계량화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개인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창업수혜금액의 합으로 정의하고 창업수

혜금액이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2.2.3 배태조직경력

동업종 경력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선행연구 분석결과  

Cressy(1994)는 창업초기기업인 경우 동업종 종사경력이 있는 

기업이 여타 기업에 비해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으며,  
Quinones et al.(1995)는 직무경험의 정의를 특정 직업에서 보낸 
시간이나 특정업무에서 수행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직무경험의 
양과 직무성과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Bird(1993)는 업종 경험을 창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전 업종 

경험을 이해하고 그 업종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Nam et 
al.(2013)은 창업경험 및 창업전후의 업종 유사성과 같이 창업과 
관련된 창업자의 자발적 준비 수준은 창업결과에 영향을 미

친다고 언급하고 있고, Kang, Ha(2012)는 동업종 근무경험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현대를 살아가면서 타인의 경험을 교육이나 교류활동 

또는 책 등 여러 정보 입수 경로를 통해 간접 체험하기도 하

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체화된 경험과는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외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창업자라는 화두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창업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도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업종 종사기간은 최소한 창

업자 본인의 경력이나 직무경험의 관련성을 확인해 줄 수 있

다는 점에서 검증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 Greenhaus et 
al.(2009)은 경력관리 측면에서 경력이란 한 개인이 일생에 걸

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의 일정한 유형이 라고 정의

하고 있다. Yoon(2004)의 연구에서는 사업지향 경력 지향성을 가

진 집단들은 창업의지가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창업자 

경험에 의한 기회 유사성과 능력의 차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한 바에 의하면, 배태조직에서의 

경험과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사업유사성, 
직무경험경력, 관리자 경험, 창업경험과 창업성과 사이에 미치

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 선행연구들은 경력을 경력지향성, 배태조직경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경력을 동업종경력과 타 업종경력으로 엄

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서 동업종경력이 

기업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검증 필요성이 갖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배태조직경력을 창업자가 창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기간의 합으로 정의하고 

배태조직경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3 경영성과의 개념과 구성

2.3.1 경영성과의 개념

모든 기업은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조

직의 목표 달성 여부는 성과로서 표현될 수 있다.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성과는 조직의 목표달성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위한 환경의 개척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생존능력, 인적자원 개발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능력, 기업의 생산성 또는 수익성 등으로 다양

하게 정의하고 있다.(Choi, 2006)
기업에서 성과는 생산성, 품질, 적시성, 대응성, 효과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경쟁자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서 조직이 성취한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성과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Kim, 1990). 성과의 
측정은 항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만족과 밀접하

거나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거의 반세기동안 
학자들과 경영자들 사이에서 주된 관심사였다. 성과기준은 

경영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알기 위한 척도이며, 
경영목표의 달성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정의하여 측정 하는 것은 성과향상의 기본단계이므로 성과측

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3.2 경영성과의 구성

2.3.2.1 재무적 성과

재무적 성과 측정을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한 것들이 기업의 핵심 역량 향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지표는 투자수익률, 경제적 부가가치, 수익성,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자본회전율, 현금흐름 등이 

대표적인 측정지표이다. 기업은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

하여 재무비율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 기업의 수익과 

가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고 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최근에는 자본과 

부채를 합친 총비용을 고려하여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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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둔 EVA에 의한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Jeong, 2001). 재

무적 성과 지표들은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다른 관점과 관

련된 성과지표들을 이용해서 실행한 전략들이 얼마나 향상된 

결과를 낳는지 알려준다. 창업초기기업은 초기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있으나 시제품 생산, 설비 구축, 마케팅 채널 구축 등

으로 옮겨 갈수록 재무자원에 한계를 갖게 되며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이 필수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의 측정변수로 매출액을 측

정하여 활용하였다.

2.3.2.2 비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는 아직까지 측정에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재무적 성과는 일반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재무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Yoo(2010)는 최근 3년간 특허출원 건수, 기술개발결과보

고서, 논문발표, 공인된 수상경력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Kim(2014)은 출원한 특허보다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유효성이 
훨씬 큰 등록특허를 비재무적성과로 정의하고 있다. 
Zhu(2013)는 기술력 및 기술관리 역량, 생산지원 및 마케팅 

역량 R&D역량, 신제품 개발능력 등이 비재무적성과에 큰 영

향을 미치며, 비재무적성과는 시장정보와 함께 재무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Lee, Kim & Lim 
(2012)은 특허활동은 특허등록과 제품생산에 영향력을 발휘하

여 비재무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나 재무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제품성과를 거쳐 

간접적으로 재무적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비재무적성과

와 재무적성과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설립 2~3년차가 대부분인 창업초기기업인 본 연구

에서 비재무적 성과의 측정변인으로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

권(해외포함) 전체로 하였으며 등록 보유중 이거나 출원 중인 

각종 산업․지식 재산권 보유한 개수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2.4 창업준비기간 개념

Nam, Chun & Park(2013)은 “물적 인적자원에 대한 창업 준

비는 창업자의 투자시간과 노력에 비례하고, 이 준비가 부족

하면 창업자의 통제력 부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창업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 준비에서 시작되며 창업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창업 준비가 가지는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Kim, Chang(2013)은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도출하며 계획의 

실행과 이를 모니터 하고 수정하는 등의 행동들이 필요하다며 

이런 행동을 “예비창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Lee, Park(2011)은 실패한 기업들이 자금부족, 기술경

쟁력, 사업아이템, 경영마인드 및 경험부족 등을 실패의 원인

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창업기획력의 부재를 간과하고 있으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기획 단계부터 성공적인 비즈

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창업 기획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창업준비기간이란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가 사

업을 구상하고 실제 창업하기까지 객관적으로 투입한 시간의 

기간을 의미하지만, 이 기간 안에는 창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자료수집 · 조사연구 · R&D · 동업계분석 · 창업교육 · 
정부나 창업지원 기관의 지원 사업 응모나 참여 등 자발적이던 

수동적이건 창업을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준비기간이 길다고 창

업의 좋은 성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창업자에 따라 창업 준

비기간은 천차만별로 일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에서 

창업 준비기간이 수렴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준비기간을 창업자가 창업을 구상하고 

실제 기업을 설립(개업)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

는데 소요된 기간의 합으로 정의하고 창업 준비기간의 정도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2.5 창업준비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창업 준비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성의 측정요인인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

조직경력들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5.1 창업교육시간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창업교육과 기업성과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데, Yu, 
Yang(2008)는 창업교육 참가자의 경력지향적 특성과 사회문

화적 요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창업교육 
참가여부를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의 고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Cho, Kim(2010)의 연구에서 정부나 대학

에서 지원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경영성과인 매출액과 순

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창업교육, 경영상

담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순이익, 매출액 

평균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eon(2012), 
Jung(2012), Lee, Whang(2010)은 단기간의 창업교육 또는 일회

성 교육보다는 교육횟수가 많거나 체계화된 장기 창업교육이 

성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Park et al.,(2010)
는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현실이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

육기관을 제외하고 지자체나 창업 유관기관들은 대부분 충분

한 교육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단기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교육 참여자들이 높은 교육성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실상을 지적하고 있다.

2.5.2 창업수혜금액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창업지원사업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효성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찬반 논란 또한 상당하다. 구체적

으로 Lee et al., (2013)들은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 무분별한 

창업지원 사업 편성과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

적하면서 각 부처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내실 있는 창업지

원”의 운용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Kim(2008)은 “생존분석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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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혜 기업 간 생존율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

제적 가치창출에도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전체적으로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성이 낮다” 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Lee, Park(2011)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선정 단계부터 성공가능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는 양이 아닌 질적 수준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이고 체계

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창업지원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

화해야 한다.” 면서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의 변경을 주문하고 

있기도 했다. Kim, Park(2013)는 사회적 기업 창업성과 영향

요인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경영역량 그리고 조직

문화를 변수로 정부지원정책활용도를 조절변수로 성과를 분

석한 결과, 정부지원정책의 활용도가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2013)은 창업투

자보조금 사업의 지원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투자보조금을 
변수로 고용성장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영업이익율, 수

출비중 등 5건의 지원성과를 비수혜 기업군과 대비하여 검증한 
결과 고용성장, 매출액증가, 영업이익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을 검증하였으며,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점이나 

지원대상의 완화부분 보조금 인정 범위의 확대 지급방식의 

완화 등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5.3 배태조직경력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Quinoes et al.,(1995)는 직무경험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

구에서 직무경험은 특정 직업 또는 특정업무에서 수행한 시

간으로 정의하였고, 직무경험의 양과 직무성과 사이에 강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무경험을 직

무수준경험과 조직관리 경험으로 구분하여 직무수준경험은 

성과에 강한 정(+)의 관계가 반면에 조직관리 경험은 성과에 

약한 정(+)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기존 연구들

이 시간으로 경험을 측정하고 있으나 이는 취약한 지표로서 

보다 향상된 자표로 복잡하고 다양한 직무경험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직무수준경험 측정을 통하여 직무의 질이나 특정한 
경험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Yoon(2004)는 벤처기업 초기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사업유사성과 창업자의 능력, 연구개발 
및 업력을 변수로 노동생산성을 분석하여 창업자의 배태조직

경험이 유사성과와 결합할 때 관계역량이 발휘되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배태조직 경험이 창업 창

업초기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An et. al.,(2009)은 창업 CEO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이전 근무년한⦁근무직장수⦁대기업 근무경험⦁미디어노

출을 변수로 제휴형성에 관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근무 경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모든 변수가 정(+)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창업이전 근무연한이 길수록 경험역량이 축적되고 이런 사회

적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신뢰도를 향상 시킨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

이에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창업 준비성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창업교육 시간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배태조직경력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창업교육시간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창업수혜금액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배태조직경력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4 창업 준비기간의 조절효과 관계

창업 준비기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avidsson(2003)
은 창업과정을 일반적으로 창업 아이디어의 발견과 개발이라

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두 개념을 구

체화하여 발견은 창업아이디어의 초기 개념으로 개발은 새로

운 창업아이디어의 실행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Farmer et al., 2011). Sequeira et 
al.(2007)은 예비창업활동의 중요성을 생기업의 탄생을 위해서

는 창업의도와 초기 창업가 행동들로 구성되는 잉태기간이 

필요하며, 그 결과 신생기업이 출현하거나 또는 창업이 포기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Sung(2013)는 창업을 위

해서는 기회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도출하

며 계획을 실행하고 이를 모니터하여 수정하는 등의  행동들

을 “예비창업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Lee, Park(2011)은 

“실패한 기업들은 자금부족 기술경쟁력 아이템  경영마인드 

및 경험부족 등을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창업기

획력의 부재를 간과하고 있으며,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창업

기획 단계부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준비 단계부터 기획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Kang, Ha(2012)는  창업 준비기간을 “사업구상에서 개업 시점

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체계적인 준비는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다. 
Kang, Ha(2012)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창업

자특성과 심리적 특성 사이에 창업 준비과정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배태조직과 창업 준비기간은 재무

적성과에는 무의미하지만 두 변수가 매개변수인 자기 효능감

에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에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

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창업교육시간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2. 창업수혜금액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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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3. 배태조직경력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4. 창업교육 시간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

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5. 창업지원 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

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6.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

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Ⅲ. 실증 연구

3.1 연구모형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은 창업을 준비하는 방법 역

시 창업자 개인의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경험수준, 경력정

도, 성장배경,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창업 준비성 정도가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

무적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창업 준비기간이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에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연구표본 및 측정지표

3.2.1 연구표본

연구대상은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창업지원을 받은 4,4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실태조사에 참여한 3,408개 기업에 관한 결과 자료 중 연

구목적에 적합한 자료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400개 기업을 표

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 추출의 기준은 첫째, 정부의 창업지

원 기관 또는 지자체를 통하여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또는 아

이디어상업화 사업 등 창업관련 지원받은 기업. 둘째, 업력이 

5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 셋째, 창업 준비기간이 60개월 이하

인 기업. 넷째, 기술보증기금과 거래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기

업의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다섯째, 본 연구에 사용할 측정항

목에 특이값 또는 누락된 값이 있는 기업은 제외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였

다.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자료의 특성을 정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실시 및 

가설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        분 표 본 수 점유비(%)

연령별

20대 (20세~29세) 10 2.50%

30대 (30세~39세) 117 29.25%

40대 (40세~49세) 200 50.00%

50대 (50세~59세) 73 18.25%

소 계 400 100.00%

학력별

고  졸 17 4.25%

전문대졸 29 7.25%

대 졸 229 57.25%

석 사 86 21.50%

박 사 39 9.75%

소 계 400 100.00%

업력별

24개월 이하 72 18.00%

25 ~ 36개월 이하 187 46.75%

37 ~ 48개월 이하 120 30.00%

49 ~ 60개월 이하 21 5.25%

소 계 400 100.00%

배태조직 
근무유무

없음 84 21.00%

있음 316 79.00%

소 계 400 100.00%

지원사업
수혜여부

없음 91 22.75%

있음 309 77.25%

소 계 400 100%

창업교육
이수유무

없음 210 52.50%

있음 190 47.50%

소 계 400 100.00%

* 창업기업 정밀실태조사(2012) 자료 재정리

<표 1> 연구표본 총괄표

3.2.2 측정지표

수집된 자료의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성의 측

정변인은 동일하게 6개의 척도로 분류하였으며, 매출액은  

Log값을 취하여 분산을 최소화 하였다.

분류 내용 측정 척도

창업준비성

창업교육시간 시간 1 ~ 6

창업수혜금액 만원 1 ~ 6

배타조직경력 개월 1 ~ 6

경영성과
재무적성과 만원 Log

비재무적성과 건 건

창업준비기간 개월 1 ~ 6

인구통계학적 설문
업력, 자본금, 학력, 연령, 성별, 연령,

학력 등 

<표 2>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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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 분석

4.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표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평균연령은 42.62세 정도로 40대가 가장 많으며, 학력은 대학

교 졸업자가 229명(57.25%)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초기기업의 업력은 평균 33.34개월로 창업한지 3년 이내 

기업이 199개(64.75%)이며, 37개월 ~ 48개월 이하인 기업은 

120개(30.00%)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정도는 평

균 4.2억 정도이며, 종업원 수는 평균 4.41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창업 준비성을 측정하는 변수인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4.43개월이고, 창업수혜금액은 평균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

았으며, 배태조직경력은 평균 91.14개월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인 재무적 성과는 평균 매출액이 2
억원정도이고, 기술적 성과인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는 평균 

4.64건 인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재무적성과(만원) 19,784.37 41,541.49 60.00 335,086.00

기술적 성과(건) 4.64 6.49 0.00 64.00

창업자 연령(세) 42.62 6.79 24.00 59.00

업력(개월) 33.34 8.94 18.00 54.00

종업원 수(명) 4.41 4.39 0.00 40.00

총자산(만원) 42,565.06 73,003.92 69.00 636,448.00

배태조직경력(개월) 91.14 85.41 0.00 377.00

창업준비기간(개월) 14.43 10.89 1.00 60.00

창업수혜금액(만원) 5,082.42 4,928.98 0.00 20,000.00

창업교육시간(시간) 27.38 42.81 0.00 200.00

*; 표본 수(N) = 400

<표 3> 기술통계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비재무적성과는 창업 준비기간, 창업

교육시간 사이의 상관관계가 0.183(p < 0.05), 0.112(p < 0.10)
로 비교적 낮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
태조직경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0.152(p < 0.05)로 낮은 부(-)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창업수혜금액은 비재무적성과

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무적성과는 창업 준비기간, 창업수혜금액 사이의 상관관

계에서 0.127(p < 0.10), 0.138(p < 0.05)로 비교적 낮은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태조직경력과 창

업교육시간은 재무 적성과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창업 준비기간과 배태조직경력 

사이에서 낮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고, 창업교육시간과 창

업수혜금액은는 0.218(p < 0.05)로 낮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은 창

업 준비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배태조직경력과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사이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3 가설검증

4.3.1 창업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 가설검증

창업 준비성인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이 분

석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3.1.1 인과관계 가설검증(가설 H1-1, H1-2, H1-3)

창업 준비성이 재무적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5> Mode2의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에서 5.814의 수

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092로 9.20%의 설

명력을 보이고 있다. 창업 준비성의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

경력은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과에 영향(p < 0.05)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준비성의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과 

향상에 정(+)의 영향이 있으나, 창업교육시간과 배태조직경력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1-1 “창업교육시간

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3 “배태조직

경력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이 되었고, 

창업준
비기간

창업교
육시간

배태조
직경력

창업수
혜금액 

비재무
적성돠

재무적
성과

창업준비 
기간

1

창업교육 
시간

-0.025 1

배태조직 
경력

-.113* -0.012 1

창업지원 
수혜

0.057 .218** 0.025 1

비재무적 
성과

.183** .112* -.152** 0.097 1

재무적 
성과

.127* 0.072 -0.029 .138** .433** 1

* : p<0.10, ** : p<0.05, *** : p<0.01

<표 4>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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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1-2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재무적 성과 Mode1 Mode2 Mode3 Mode4 VIF

통제
변수

상수 3.292 3.016 2.924 2.910

업력 -.080 -.072 -.063 -.066 1.111

종업원 수 .183*** .173*** .185*** .186*** 1.217

총자산 .106* .126** .108** .111** 1.307

독립
변수

창업교육
시간(A)

.055 .059 .061 1.073

창업수혜
금액 (B)

.123** .114** .121** 1.103

배태조직
경력 (C)

-.053 -.038 -.040 1.035

조절
변수

창업준비
기간 (C1)

　 .117** .116** 1.080

상호
작용
효과

A x C1 .089 1.028

B x C1 .025 1.030

C x C1 -.007 1.069

R² 0.058*** 0.092** 0.095** 0.103

F
(p-value)

8.189***
(0.000)

5.814***
(0.000)

5.861***
(0.000)

4.486***
(0.000)

* : p<0.10, ** : p<0.05, *** : p<0.01

<표 5> 회귀분석 결과(재무적성과)

4.3.1.2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 검증(가설

H2-1, H2-1, H2-3)

조절변수인 창업 준비기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5>의 

Mode3과 같이 회귀모형 F 값이 p = .000에서 5.86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095(p < 0.05)로 9.5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창업 준비기간은 창업 준

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에 조절변수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에 창업 준비기간의 조절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표 5> Mode4와 같이 회

귀모형 F 값이 p = .000에서 4.48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회

귀식에 대한 R² = .103(p > 0.10)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준비성과 재

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2-1 "창업 준비기간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2 "창업

수혜금액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3 "배태조직경력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

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모두 기각되었다.

4.3.2 창업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가설검증

창업 준비성인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이 

경영성과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 6>와 같이 분

석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3.2.1 인과관계 가설검증(가설 H1-4, H1-5, H1-6)

창업 준비성이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6> Mode2의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에서 10.842의 수

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142로 14.2%의 설명

력을 보이고 있다. 창업 준비성의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

액은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p < 0.05)이 있으며, 
배태조직경력은 비재무적성과에 부(-)의 영향(p < 0.05)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준비성의 창업

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은 비재무적성과 향상에 정(+)의 영향이 
있으며, 배태조직경력은 비재무적성과 향상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1-4 “창업교육시간은 비재무적성

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5 “창업수혜금액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6 “배태조직경력은 비재무

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모두 채택되었다.

재무적 성과 Mode1 Mode2 Mode3 Mode4 VIF

통제
변수

상수 -3.762 -5.161 -6.440 -6.528

업력 .060 .051 .064 .058 1.111

종업원 수 .226*** .218*** .236*** .235*** 1.217

총자산 .108** .141*** .115** .121** 1.307

독립
변수

창업교육
시간(A)

.102** .108** .122** 1.073

창업수혜
금액 (B)

.090* .078 .071 1.103

배태조직
경력 (C)

-.167*** -.145*** -.149*** 1.035

조절
변수

창업준비
기간 (C1)

　 .172** .170*** 1.080

상호
작용
효과

A x C1 .050 1.028

B x C1 .116* 1.030

C x C1 .014 1.069

R² 0.093*** 0.142*** 0.171*** 0.186*

F
(p-value)

13.258***
(0.000)

10.842***
(0.000)

11.513***
(0.000)

8.895***
(0.000)

* : p<0.10, ** : p<0.05, *** : p<0.01

<표 6> 회귀분석 결과(비재무적성과)

4.3.2.2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 검증(가설 H2-4,

H2-5, H2-6)

조절변수인 창업 준비기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6>의 

Mode3과 같이 회귀모형 F 값이 p = .000에서 11.51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171(p > 0.01)로 17.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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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회귀분석 결과 창업 준비기간은 창업 
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에 조절변수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에 창업 준비기

간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표 6> Mode4와 

같이 회귀모형 F 값이 p = .000에서 8.89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186(p > 0.10)로 18.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시간, 배태조

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창업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정(+)의 영향(P < 
0.1)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2-4 "창업교육시간과 비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6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

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 되었으며, 가설 H2-5 "
창업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지원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4.3.3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 결과 창업 준비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을 종합한 결과 <표 7>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청년실업 및 고용률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창업의 성

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창업지원을 받은 창업초기기업들 중 400개의 표

본기업을 추출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황

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창업지원 상황과 창업자의 
창업준비성의 상호관계를 검증함으로서 창업자 특성 중심의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종속변수인 경영성

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로 하였으며 창업 준비성을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을 독립변수로 하

였으며, 창업 준비기간을 조절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수립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창업교육시간은 재무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며(H1-1), 비재무적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H1-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ung(2012)은 창업교육여부 및 교육경험 

횟수 모두 창업성공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성을 갖는다는 

결과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시간이 재무적 성과

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비재무적성과에는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창업교육은 비재무적

성과에만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창업자의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H1-2, H1-5). Kang. et a.,l(2012)은 선행연구에서 출원된 산업

재산권의 수에 있어서 정(+)의 2014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연구

결과를 밝힌 것처럼 지원 사업의 유의성을 지지하는 연구

(Kim, 2013; Kim, Park, 2013)와 비교집단과의 검증을 통해 유

의성이 없다고 부인하는 연구(Ma, Jang, 2009)가 혼재되어 유

효성 논란이 있는 실정이나, 본 연구는 전자의 입장을 견지

하여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창업자의 배태조직경력은 재무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며(H1-3), 비재무적성과에는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H1-6).
배태조직경력의 성과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정(+)의 

유의성을 검증(An et al., 2009; Choi, 2010; Kang, Ha, 2012 
등)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검증결과는 의외로  재무적성과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비재무적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부(-)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창업 준비기간이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H2-1, H2-2, H2-3, H2-4, h2-6), 비재무적성과에는 창업 지원 

금액만 유의한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H2-5). Kang, Ha(2012)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설 가설 내용 여부

H1 창업준비성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1-1 창업교육시간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2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3 배태조직경력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4 창업교육시간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5 창업수혜금액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6 배태조직경력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창업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H2-1
창업교육시간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
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2
창업수혜금액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
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3
배태조직경력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
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4
창업교육시간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5
창업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H2-6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표 7>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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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조직과 창업 준비기간은 재무적 성과에는 무의미하지만 

두 변수가 매개변수인 자기 효능감에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

력을 발휘한다고 연구결과를 밝힌 것과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

이 정(+)의 유의성을 검증(Nam et al., 2013; Kim, Hahn, 2010) 
하고 있는 것처럼 본 연구결과도 같은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첫째, 배태조직경력이 많으면 경영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일

반적인 통념과 달리 경영성과 중 비재무적성과가 부(-)의 방향

으로 움직이는 연구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배태조직경력이 너무 오래되면 오히려 경영성과에 장애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동일업종에 오랜 

근무 경력이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검증하였

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연구표본 특성

으로 일축해 볼 수 있지만 연구결과에 좀 더 분석해보면 창업자 
평균연령이 40대 중반이고, 창업을 위해 창업 준비한 기간은 

14개월 정도 이지만 배태조직경력은 91개월 정도로 배태조직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타성에 빠진 상태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태조직경력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창업교육시간이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관한 유용한 지원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링 또는 코칭 프로그

램에 참여하여 유사분야의 창업자들과 네트워크 형성 및 새

로운 아이디어 제공 등 유용한 창업정보 획득할 기회를 포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창업에 두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증결과는 
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 양적인 증가보다는 개별 지원 사

업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창업교육의 유용성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창업교육

의 유용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창업교육 현장의 실상을 지적

하는 것과 같이 최소한 공공부문에서의 창업교육은 단순한 

창업 스킬을 전달하고 교육 실적을 집계하는 수준에서 벗어

나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창업 준비단계를 중점

으로 창업초기기업의 창업 준비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창업관련 연구가 이제는 본격적인 종단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창업분야 연구에서 횡단적인 접근방법으로는 창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상황요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데 한계

점이 노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종단연구를 하지 못하고 

횡단분석을 통해 측정한 자료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 기업들의 평균업력이 33개월로 비재무적성

과가 마무리되고 재무적성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재무성과로 분석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매

출액 위주로 측정된 자료만으로 분석한 결과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표본은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정부의 창

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로 연구가 
되었다. 최근 자료인 2013, 2014년 자료와 비교연구를 통해 

창업생태계의 변화를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향후 최근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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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recent policies and regulations in Korea strongly advocate and encourage cultivation of venture foundations, studies on 
venture foundation and success are very limited and often primarily focus on entrepreneurship or individual quality as a venture founder 
in addition to such studies' validity in question. Therefore,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venture preparation process which is subject to 
venture founder's effort to verify the policy effect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enture prepar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reduce social cost of venture failure by suggesting systematic policy support for venture foundations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llowing variables: first, venture prepar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second, venture preparation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third, venture prepar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400 initial venture foundations less than 5 years are selected from KISED(Korea Institute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trend analysis to carry out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18.0. To organize the data features, frequency analysis as well as descriptive 
statistics are performed to verify the hypothesis. As a result, sub-factors in measurement of venture preparation which are venture 
education period, venture benefit, and experience of incubating organization a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Likewise, sub-factors in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which are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To 
validate interactive effect, venture preparation period is selected as control variable to perform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 verifies that venture benefit has positive influence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while venture 
education period has positive influence on non-financial influence and experience of incubating organization has negative influence on 
non-financial performance without influence on 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interaction of venture preparation period has positive 
influence solely between venture benefit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this study, appropriate supporting plans depending on the level of venture preparation can be derived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of initial venture foundations for policy designer of venture support, and quality rather than quality improvement of venture 
businesses is possible through investigation of structural issues of individual venture businesses.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venture 
founders to determine whether to focus on venture preparation process or to start a venture business.

Key Words : venture preparation, initial venture foundation, venture preparation period, venture education period, experience of 
incubating organization, ventur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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